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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공회의소, 주요 투자자 우려로서 토지 소유 제한                                   

October 28, 2024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REUTERS  

외국인 소유 제한의 해제가 필리핀으로 더 많은 한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국상공회의소 

필리핀(KCCP)이 밝혔습니다. 

 

제13회 아랑카다 필리핀 포럼에서 KCCP 회장인 조셉 움은 

BusinessWorld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태국 및 기타 아시아 국가의 상황과 비교하며 지속적으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은 아직도 토지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더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필리핀이 조금 더 자유로운 토지 규정으로부터 이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제한이 있는 부분적인 개방이라도, 정부가 의회와 협력해 연구한다면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잠재적인 한국 제조업 투자의 10%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베트남과 다른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필리핀의 섬나라 특성이 물류적으로 덜 유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헌법 제12조는 외국인의 토지 및 사업 소유를 40%로 제한하고, 나머지 60%는 필리핀 시민이나                  

기업에만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후 재생 가능 에너지와 같은 산업에서는 100% 투자가 허용되는                 

등 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공익 임대법인 공화국법 제7652호는 외국인 투자자가 사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임대 계약의 총 기간이 5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한 번에 2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원 무역 및 산업 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 개의 법안은 이 기간을 99년으로 연장하려고 하며, 유사한 법안이 7월 2일 상원 의장                                     

프랜시스 G. 에스쿠데로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투자자 임대법 개정안은 제19대 의회에서 통과를 위한 우선 법안 중 하나로 입법-행정 개발 자문 위원회에 의해 지정되었습니다. 

 

한국 FTA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업데이트 요청에 대해 엄 부대표는 한국 측에서 비준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며, 한국 쪽에서 조금 느린 것 같지만, 이번 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중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FTA 비준은 대통령의 통제를 벗어나 있으며, 국회의 권한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Cont. page 2]  
 

하원은 헌법에서 외국인 소유 한도를 해제하는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제안은 공공 유틸리티, 교육 및 광고 분야의 소유권 자유화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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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그레이리스트에서의 탈출, 필리핀 성장 촉진 전망                                                                                            

October 28, 2024 |  The Manila Times 

FATF President Elisa de Anda             
Madrazo at the FATF Plenary on  
October 23, 2024, OECD                       
Headquarters, Paris.  

파리에 본부를 둔 금융활동감시기구(FATF)가 필리핀이 그레이리스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이 결함을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옴에 따라 이는 필리핀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FATF의 엘리사 데 안다 마드라조(Elisa de Anda Madrazo) 의장은 필리핀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그레이리스트 탈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문은 현재부터                    

2025년 2월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참조: https://businessmirror.com.ph/2024/10/26/amlc-phl-moves-closer-to-

exiting-fatf-grey-list/). 
 

Reyes Tacandong & Co.의 전문 서비스 회사의 선임 고문인 조나단 라벨라스(Jonathan Ravelas)는 FATF의                      

긍정적인 평가는 필리핀의 경제 및 투자 전망을 개선할 것이라고 BusinessMirror에 밝혔습니다. 

“필리핀이 모든 결함을 해결했다는 소식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FATF 팀의 현장 방문은 이러한 개선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평가가 긍정적이라면, 우리는 마침내 그레이리스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라벨라스는 말했습니다. 
 

그는 필리핀이 그레이리스트에서 벗어나면 국제적 평판이 개선될 것이며,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라벨라스는 외국 투자자들이 "안정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환경"을 선호하며, 이는 FATF 그레이리스트에서 제외된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필리핀인들도 금융 거래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제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감시가 줄어들면서                     

금융 기관의 규정 준수 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은 투자 증가와 거래 비용 감소가 경제의 여러 부문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라고 라벨라스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산토 토마스 대학교 사회과학 및 교육 연구소(RCSSED)의 제레마이아 M. 오피니아노 소장은 BusinessMirror와의 인터뷰에서                       

FATF 감시 목록에 포함된 국가와의 거래에 경계를 두고 있는 수용국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영국의 일부 은행이 필리핀으로 송금되는 자금에 대해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필리핀인이             

단순한 체크카드 신청을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해 국경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해야 했다는 보고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FATF는 필리핀의 테러 자금 및 확산 자금에 대한 금융 제재 체계(TFS)의 효과성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FATF 그레이리스트에 오르는 것이 자동으로 제재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일부 금융 거래에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해외 여행 중인                     

필리핀인뿐만 아니라 해외 필리핀 근로자(OFW)와 이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부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FATF 그레이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2023년 7월 4일, 마라카냥은               

국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대응 조정위원회(NACC)의 일원인 모든 정부 부처에 2023-2027 국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대응, 확산자금조달대응 전략(NACS)을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 제33호를 발행했습니다. 
 
이 전략의 긴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10월 16일에 시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명령 제37호를 발표했으며, 이어 1월 2일에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NACC 회원 기관들에게 2024년 말까지 남아있는 FATF의 행동 항목들을 완료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Image credits: FATF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10/28/exit-from-fatf-grey-list-seen-boosting-phl-growth/ 

“(비준)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단지 해결해야 할 여러 사안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FTA를 승인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 자체에 많은 의제가 있고, 여당과 야당이 여러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10/28/631185/korean-chamber-names-curbs-on-land-ownership-as-key-investor-concern/ 

한국 상공회의소, 주요 투자자 우려로서 토지 소유 제한                                   

[Cont. from page 1] 

https://businessmirror.com.ph/2024/10/26/amlc-phl-moves-closer-to-exiting-fatf-grey-list/
https://businessmirror.com.ph/2024/10/26/amlc-phl-moves-closer-to-exiting-fatf-grey-list/
https://www.facebook.com/theFATF/posts/pfbid02omToaHAkyEwuvvqSFaUUJwcCNwwSGMAWN5VFXSPqURHeN8qtMNsz1U2XQB7a36Z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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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는 좋은 법이 있지만, 시행이 늦다                                                                                       

October 29, 2024 |   Irma Isip | Malaya Business Insight 

세계은행은 필리핀이 공공 서비스와 운영 효율성에서 뒤처져 있는 비즈니스 환경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5%의 "생산성 향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2026년까지 현재의 상위 40%에서 비즈니스 준비가 된 국가로 평가되는 상위 20%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에르네스토 페레즈(Ernesto Perez) 반관료제청(ARTA) 청장이 전했다. 
 

페레즈 청장은 필리핀을 포함한 50개 경제국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준비(B-Ready) 보고서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세계은행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 경제 정책 수석 경제학자인 곤살로 바렐라(Gonzalo Varela)는 필리핀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좋다고 말하며, 

필리핀에는 필요한 법률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전했다. 필리핀은 B-Ready 보고서의 이 부문에서 16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규제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이것이 필리핀의 문제 영역이다. 필리핀은 이 부분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중요한 개선 영역이다.”라고 바렐라는 어제 파사이 시에서 열린 2024 비즈니스 환경 개선 컨벤션에서 말했다. 
 

특히 필리핀은 사업 등록과 폐업, 그리고 사업 장소 선정에서 평균 이하의 성과를 보였다. 
 

“이 영역에서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공공 서비스, 품질 및 규제 프레임워크 간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5%의 생산성 향상을 얻을 수 있다.”고                  

바렐라는 말했다. 
 

페레즈 청장은 필리핀은 법률과 규정 측면에서 강하지만, 이러한 법률의 시행에는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페레즈는 이 조사 결과가 2023년 및 2024년에 시행된 개혁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ARTA는 필리핀의 순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투자자들은 국가에 투자하기로 결정할 때 순위를 살펴본다. 사업 등록이 어렵다면 그들은 

철수할 것이다.”라고 페레즈는 말했다. 

 

즉각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더 많은 기관과 지방 정부가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페레즈는 사업 허가를 10분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news/enterprise/ph-has-good-laws-lags-in-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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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이코노믹스: 아시아 통화는 트럼프 하에서 성과가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October 28, 2024 |  Manila Bulletin 

싱크탱크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도널드 트럼프가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필리핀 페소를             

포함한 아시아 통화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경고했다. 

 

보고서에서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지역 통화에 대한 평가절하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아시아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성과가 저조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으며, 최근 그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비해 다른 통화보다        

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렇습니다.”라고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전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최근 미국 달러의 상승 기간 동안 필리핀 페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 통화가 안정세를 유지한 것은 예상 밖이라고 말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10월 25일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낮고 안정적인 금리를 유지하는 지역들은 더 강한 달러에 대해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그의 정책은 아시아 통화에 특히 큰 역풍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말했다. 

페소는 지난 주 금요일인 10월 25일 태풍으로 인해 이틀 연속 거래를 하지 않은 후 다시 P58대 범위로 하락하며 마감했다. 

 

페소는 44센타보 하락하여 1달러에 P58.32로 마감했으며, 이는 10월 22일 화요일의 P57.88보다 낮은 수치다. 

 

싱크탱크에 따르면, 중국의 통화가 약세를 보일 경우 이웃 국가들은 수출 경쟁이 어려워지고 미국의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 

 

“다른 아시아 통화들도 아마 하락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지역이 다른 국가와 동일한 관세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가능성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아시아 통화는 9월 중순 이후 예상보다 덜 하락했다. 

 

지난 몇 년간, 신흥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통화 평가절하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큰 폭의 하락을 허용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있더라도, 투자자들은 단기 미국 인플레이션 보호 지표의 소폭 상승에서 나타나듯이, 상당한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을 수 있다. 

 

싱크탱크는 관세가 시행하기 더 쉬운 만큼, 지역 중앙은행들이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10월 24일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아세안(ASEAN)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기업들이 미국-중국           

간의 긴장 속에서 강력한 인프라와 공급망 연결을 활용해 동남아시아로 이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복귀는 잠재적 관세로 인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비미국 생산자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밝혔다. 

Source: https://mb.com.ph/2024/10/28/trump-win-threatens-asian-currencies 

DOTr, 7개에서 15개 공항의 민영화 추진                                                                                                     

October 28, 2024 | Samuel P. Medenilla | BusinessMirror 

라기딩안 국제공항(LIA)의 민관 협력(PPP) 협약을 위한 새로운 템플릿이 지난 월요일에 서명되면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다른 지역 공항을 개선하기 

위한 유사한 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교통부(DOTr)가 추가로 7개에서 15개 공항의 민영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관련 기사 B2, 기업                

섹션, “Aboitiz와 DOTr, 공항 협약 공식화” 참고. [Cont. page 5] 

https://businessmirror.com.ph/author/meden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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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r, 7개에서 15개 공항의 민영화 추진                                                                                                     

[Cont. from page 4] 

마르코스 대통령은 월요일 마라카냥에서 열린 PPP 서명식 연설에서, 정부가 아보이티즈 인프라캐피탈(AIC)과 

라기딩안 국제공항 PPP에 대한 1,275억 페소 규모의 30년 양허 계약을 최종 체결하기까지 여러 장애물을                   

겪었다고 말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바꿔야 했습니다. 절차도 변경해야 했고, 여러 부분을 간소화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유치 제안과 비유치 제안의 정의와 이를 처리하는 방식도 수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의                     

템플릿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보홀 공항이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했다. 

 

교통부 장관인 하이메 J. 바우티스타는 라기딩안 국제공항이 정부가 지난달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의 운영을 산미구엘(SMC)에 이관한 이후 

마르코스 정부의 두 번째 “성공적인 공항 민영화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다음 순서  

바우티스타 장관은 정부가 보홀-팡라오 국제공항에 대해 유사한 민관 협력(PPP) 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는 보홀-팡라오 국제공항에 대한 비유치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홀-팡라오 국제공항의 스위스 챌린지 기간은 11월 11일에                             

종료됩니다.”라고 바우티스타 장관은 월요일 마라카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스위스 챌린지 제도에서는 정부가 공공 프로젝트에 대해 비유치 입찰을 받은 후, 이를 수락하기 전에 제3자가 해당 입찰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교통부(DOTr)가 양허 계약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다른 공항으로는 일로일로 국제공항(IIA), 다바오 국제공항(DIA), 그리고 칼리보 국제공항(KIA)이 

있다. 

 

그는 IIA에 대한 PPP를 진행하기 위해 현재 국가경제개발청(NED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DIA와 관련해서는 국제금융공사(IFC)와의 양허 계약 조건을 아직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적 영향  

마르코스 대통령은 더 많은 양허 계약 체결이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환영했다. 

 

그는 라기딩안 국제공항(LIA)에 대한 PPP가 첫 단계에서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을 160만 명에서 390만 명으로 확대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630만                

명으로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공항 개선은 관광을 크게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비즈니스 유치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말했다. 

 

그는 LIA의 개선이 북부 민다나오 개발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LIA가 이 지역의 두 번째로 가장 바쁜 공항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부 차관인 로베르토 C.O. 림은 LIA PPP 첫 해에 정부가 AIC로부터 4700만 페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이후 매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총 수익의 3%를 수익 배분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양허 기간 동안 37억 6,600만 페소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바우티스타 장관은 AIC가 운영을 인수한 후 LIA의 터미널 요금이 즉시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요금 조정은 즉시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마닐라 국제공항과 마찬가지로 약 1년                

후에 여객 서비스 요금이나 터미널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바우티스타 장관은 말했다. 

 
Image credits: Michael O. Ligalig | Dreamstime.com, Michael O. Ligalig | Dreamstime.com  

Bohol-Panglao International Airport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10/28/dotr-sets-privatization-of-7-to-15-more-airports/ 

https://www.dreamstime.com/philippines-panglao-bohol-international-airport-philippines-panglao-bohol-international-airport-image175160088
https://businessmirror.com.ph/2024/10/28/dotr-sets-privatization-of-7-to-15-more-air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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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인플레이션 위험 여전히 상방으로 기울어                                                                                        

October 29, 2024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A vendor at Paco Market is seen             
arranging meat products. —                     
PHILIPPINE STAR/EDD GUMBAN  

국제통화기금(IMF)은 필리핀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상방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위험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상방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라고 IMF의 한                

관계자가 BusinessWorld에 이메일을 통해 전했다. 

 

“식품 가격은 불리한 공급 충격에 취약하며, 증가하는 지정학적 긴장과 반복적인 상품 가격 변동성도 상방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필리핀 중앙은행(BSP) 총재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는 이전에 2026년까지의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위험의 

균형이 상방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이는 주로 전기 요금과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지역 임금 위원회는 이달 초 카가얀밸리, 중앙루손 및 소콕스아르겐의 근로자들에 대한 일일 최저 임금 인상을 승인했다. 
 

7월에는 지역 3자 임금 및 생산성 위원회가 수도권 근로자에 대한 35페소의 일일 최저 임금 인상을 승인했다. 
 

한편, IMF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3.3%, 2025년에는 3%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BSP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평균 3.1%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에는 3.2%, 2026년에는 3.4%로 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MF는 “결정적인 통화 긴축과 비통화 조치”가 필리핀의 식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하락하는 상품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BSP의 목표 범위 내로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8월 3.3%에서 9월 1.9%로 낮아졌다. 9월 수치는 2020년 5월 이후 4년 이상 만에 가장 느린 수치이기도 하다. 
 
식품 인플레이션은 한 달 전의 4.2%에서 1.4%로 둔화되었다. 이는 쌀 인플레이션이 8월 14.7% 및 지난해 17.9%에서 9월 5.7%로 급격히 둔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 
 

“BSP는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기대가 목표치로 돌아오는 것과 일치하여 올해 8월과 10월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bps)                                 

인하했다.”고 IMF는 말했다. 
 
BSP는 8월 통화 완화 사이클을 시작한 이후로 정책 금리를 50bps 인하하여 기준 금리를 6%로 조정했다. 
 

레몰로나 총재는 중앙은행이 12월 19일 마지막 정책 결정 검토에서 추가로 25bps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이전에 언급했다. 

 

경상 계정  

한편, IMF는 이 나라의 경상 계정 적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더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과 2025년에 경상 계정 적자의 축소는 하락하는 상품 가격과 점진적인 수출 증가, 그리고 관광업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데 따른              

지원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부문의 수요 유지를 통해 지원될 것입니다.”라고 IMF는 말했다. 

 

IMF는 필리핀의 경상 계정 적자가 올해 국내 총생산(GDP)의 2.2%로 안정되고 2025년에는 1.8%, 2029년에는 1.1%로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 송금도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1월에서 8월 사이에 현금 송금은 지난해 215억 8천만 달러에서 22.22억 달러로 2.9% 증가했다. BSP는 올해 현금 송금이 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기적으로, 경상 계정은 지속적인 점진적 수출 증가에 의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IMF는 말했다. 
 

“저축-투자 관점에서 볼 때, 경상 계정 개선은 민간 및 공공 저축의 증가에 의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후자는 정부의 점진적인 중기 재정 통합               

계획에 의해 뒷받침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에 나라의 경상 계정 적자는 71억 달러로, GDP의 3.2%를 차지했다. 
 

BSP는 경상 계정 적자가 올해 6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GDP의 1.5%에 해당한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10/29/631167/imf-inflation-risks-still-tilted-to-up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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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OMING EVENTS 

The KCCP Christmas Party and the 19th JFC Networking Night are open for sponsorships.  For interested parties 
(attendees and/or sponsoring companies), kindly contact KCCP at  +632-8885-7342, or  mobile numbers 0917-8015920 
(Ms. Chi) / 0915-8887296 (Ms. Sang) or through email at info@kccp.ph.  
 

mailto:info@kccp.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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